
지난해56만6000명으로2년연속늘어…산업기반열악전남, 27년간17개시도중최고

지난해 전국 비(非)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

저수준을기록했지만광주전남비중은 2년연속

증가했다.

특히농수산이외산업기반이빈약한전남비임

금근로자비중은지난1994년부터27년동안17개

시도가운데가장높았다.

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보면지

난해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를합한전국비임

금근로자는 652만명으로전체근로자의 23.9%였

다.

이비중은통계가집계되기시작한1963년이래

가장낮은것이다.

전국비임금근로자비중은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직후인1999년이후23년연속하락세를

이어갔다.

무급가족종사자는임금을받지않고자영업자의

사업체등에서일하는가족이나친척을말한다.

이비중이하락세를보인것은자영업자등비임

금근로자는 정체를 보인 반면 임금근로자는 많이

늘었기때문이다.

비임금근로자비중이줄어드는전국적추세와달

리광주전남지역비중은코로나19국내확산이후

2년연속증가하고있다.

지난해지역비임금근로자수는광주 17만7000

명전남 38만9000명 등 56만6000명으로, 지난

2016년(58만2000명)이후5년만에가장많았다.

전년(54만8000명)에 비해서는 3.3%(1만8000

명)가량많은규모다.

전체근로자수에대비한비중도 2년연속늘고

있다.

지난해광주비임금근로자비중은 23.8%(74만

5000명 중 17만7000명)으로, 2019년(23.3%)과

2020년(23.7%)에걸쳐2년째오름추세다.

전남 비임금근로자는 전체(98만5000명) 대비

39.5%비중을차지했다.

2019년과2020년비중은모두38.1%였다.

광주와전남은코로나19가확산하기2년전보다

비임금근로자비중이각각1.5%포인트,1.4%포인

트늘어났다.

광주와전남은제조업등고정된임금을받을수

있는산업기반이부족하면서 8개 특광역시, 9개

도가운데비임금근로자비중이최고수준을나타

냈다.

지난해전남비임금근로자비중은 39.5%로, 전

국평균23.9%를훌쩍넘었다.

이수치는9개도는물론17개시도가운데가장

높다.

광주비중(23.8%)도부산(25.7%)에이어 8대

특광역시중두번째로높았다.

전남비임금근로자비중은지난 1994년부터 27

년동안전국최고를유지해왔다.

17개 시도 통계를 공개한 1989년부터 1993년

까지는 충남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전남이1위자리를꿰찼다.

전남비임금근로자비중은1989년64.5%, 1993

년 59.5%, 1994년 59.9%, 2000년 58.3%, 2010

년 45.5%, 2015년 40.4%, 2020년 38.1%, 2021

년39.5%등으로오르락내리락했지만전국에서최

고수준을유지했다.

한편국내에서비임금근로자비중은갈수록낮아

지고있지만주요선진국과비교하면아직높은편

이다.

2019년 기준국내비임금근로자비중은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35개회원국중8위였다.

미국(6.1%)의 4배가 넘고 일본(10.0%)의 약

2.5배수준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3조7160억원
광주조달청,올목표액확정

광주지방조달청은올해조달사업목표액을

전년실적보다3.6%증가한3조7160억원으로

확정했다고8일밝혔다.

올해 사업 목표액은 전년 실적(3조5856억

원)보다3.6%(1304억원)늘어난규모다.

사업별로 내자(內資)구매 3조446억원, 시

설공사6714억원등으로나뉜다.

광주조달청은정부의재정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올해 계약 목표액의 63% 가량인 2조

3411억원을상반기에조기집행할계획이다.

조달청은조기집행을독려하기위해6월말

까지 한시적으로 조달 수수료를 1분기에는

10%, 2분기에는 5%깎아주는특례를시행하

고, 계약절차소요기간도최대한줄여주기로

했다. 또주기적으로조기집행상황을점검하

고관내수요기관에대한마케팅활동도강화

할계획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오이값30% 껑충

개당1300원…애호박도올라

겨울한파로오이1개가격이1300원, 애호

박은2500원으로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는 지난 7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주요 농산물 소매가를 조사한 농산물 소식지

얼마요2203호를8일발행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파로 생육이 부진한

오이와애호박가격은 2주전보다각각 30%,

8.7%올랐다.

취청오이 10개 가격은 1만원에서 1만3000

원으로, 30.0%상승했다. 같은기간애호박1

개가격은2300원에서2500원으로올랐다.

광주전남본부 측은 한파로 인한 생육여건

악화로 오이, 호박 등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

다며 수확인력이부족한탓에생산비가올라

간영향도받았다고말했다.

딸기 가격은 100g에 2500원으로, 2주 전

(2700원) 보다는 18.5% 내렸지만 1년 전

(1500원)에비해서는46.7%높은가격이다.

기상악화로인한어획량이감소한고등어는

1마리가격이2주전2500원에서3000원으로

20%뛰었다.달걀은산란계사육마릿수회복

으로 내림세(30개 6230원→6000원)를 보였

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고정수입없다 광주전남비임금근로자증가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2746.47 (+1.41)

코스닥 895.27 (-4.13)

금리(국고채3년) 2.303 (+0.066)

환율(USD) 1197.70 (-3.00)

광주은행(은행장송종욱오른쪽)은최근전남경찰청(청장박지영)을찾아범죄

피해자후원금1000만원을전달했다. <광주은행제공>

범죄피해자후원

92022년2월9일수요일 경 제

기아,국내첫출시…운전석외시트없애1628 적재가능

기아는다목적모델로활용이가능한 레이

1인승밴을출시했다고8일밝혔다.

레이1인승밴은국내최초1인승차량으로,

특수차량을제외하고국내승용차와상용차모

델가운데1인승으로인증받은것은레이가처

음이다.

레이 1인승 밴은 앞으로 출시할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Purpose Built Vehicle)의

방향성을엿볼수있는모델로,다양한공간활

용성으로고객에게새로운모빌리티경험을제

공한다는게기아의설명이다.

레이 1인승밴은기존 2인승밴모델에서동

승석시트를제거하고하단에별도수납공간을

마련하는등최대화물적재용량을1628 로확

대했다. 동승석발판부분에는운전자개인짐

을보관할수있는추가적재공간이마련됐다.

경차밴모델가운데최대공간성을구현했다.

2인승밴보다화물적재면적은30%가량증

가했고, 적재바닥의최대세로길이는 1.913

ｍ로성인1명이충분히누울수있다.최대적

재가능무게는315㎏으로26%(65㎏)늘어났

다.

동승석 시트뿐 아니라 동승석 뒤쪽의 하단

격벽을없애오른쪽문을모두열면진입공간

폭이넓어져화물상하차가더편리해졌다.

레이 1인승 밴은 프레스티지와 프레스티지

스페셜등2개의트림으로운영된다.프레스티

지스페셜에는운전석열선시트, 운전석시트

높이조절장치등운전자편의사양이추가됐

다.가격은프레스티지1305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1345만원부터시작한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다담을레이 ~ …1인승밴나왔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8일해남군소재바나나재

배농장에서전남산바나나를광양시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첫출하식을열었다고이날밝혔다.

이날 출하식에는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장승영 농협중앙회 이사(해남농협 조합장), 장진

호광양원예농협조합장등이참석했다.

출하 물량은 50㎏으로 광양지역 학교에 납품된

다. 이후바나나수확이종료되는4월까지약2t을

공급할예정이다.

바나나는전남농협이기후온난화에대응하기위

해 발굴한 신소득작물이다. 해남, 강진, 진도, 완

도, 보성등해안지역을중심으로 8개농가가 2만

㎡에 3000여 그루를무농약농법으로재배하고있

다.이들농가는연간100여 t을생산하고있다.

전남산바나나는수입바나나와의가격차이,소

비자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농가자체통신판매와로컬푸드직매장등소

규모시장위주로판매되고있다.

전남농협은 지난해부터 자체 아열대 브랜드인

오매향으로군납, 이마트, 하나로마트, 온라인시

장등으로바나나판매처를확대해가고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전남산바나나는수입산과비교해맛과향이뛰어

나다며 임산부꾸러미지원사업등다양한소비처

발굴을위해역량을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전남농협,학교급식용해남바나나첫출하


